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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, 

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촉구 성명서 발표

더불어민주당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

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. 노동조합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

과 행보를 "헌법을 짓밟는 불법 행위의 실토"로 규정하며, "탄핵만이 

답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"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운

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"라며, 윤 대통령이 더 

이상 대통령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또한, 지

난 탄핵안 표결 무산을 "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"으로 규정하며, 국

회의원들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

니다.

성명서에는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포함

되어 있으며, "14일 본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

열 탄핵에 찬성할 것"을 요구했습니다. 노동조합은 "더 이상의 방관은 

곧 공범"이라고 경고하며,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명심하고 행동에 

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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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"국민은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"이라며, 

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

임을 강조했습니다.

이번 성명서는 탄핵 표결을 앞둔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

칠 것으로 보입니다.

<별첨>

1.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촉구 

성명서 1부. 끝.



<별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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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명  서

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. 
의원님의 이름을! 의원님의 선택을!

오늘 윤석열의 내란 실토 담화를 통해 확신했습니다. 탄핵만이 답입니다.
헌법을 짓밟고 불법 계엄을 시행한 자가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다니, 그 후안무치

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.
윤석열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구치소가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.
지난 탄핵안 표결 무산은 명백한 국민 배신이었습니다.
국민의 분노와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? 촛불을 든 민심의 경고를 또다시 외면하겠습니

까?

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!
강대식, 강명구, 강민국, 강선영, 강승규, 고동진, 곽규택, 구자근, 권성동, 권영세, 권영진, 
김  건, 김기웅, 김기현, 김대식, 김도읍, 김미애, 김민전, 김상훈, 김석기, 김선교, 김성원, 
김소희, 김승수, 김용태, 김위상, 김은혜, 김장겸, 김재섭, 김정재, 김종양, 김태호, 김형동, 
김희정, 나경원, 박대출, 박덕흠, 박상웅, 박성민, 박성훈, 박수민, 박수영, 박정하, 박정훈, 
박준태, 박충권, 박형수, 배준영, 배현진, 백종헌, 서명옥, 서범수, 서일준, 서지영, 서천호, 
성일종, 송석준, 송언석, 신동욱, 신성범, 안상훈, 엄태영, 우재준, 유상범, 유영하, 유용원, 
윤상현, 윤영석, 윤재옥, 윤한홍, 이달희, 이만희, 이상휘, 이성권, 이양수, 이인선, 이종배, 
이종욱, 이철규, 이헌승, 인요한, 임이자, 임종득, 장동혁, 정동만, 정성국, 정연욱, 정점식, 
정희용, 조경태, 조배숙, 조승환, 조은희, 조정훈, 조지연, 주진우, 주호영, 진종오, 최보윤, 
최수진, 최은석, 최형두, 추경호, 한기호, 한지아.
14일 본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십시오.
더 이상의 방관은 곧 공범입니다.

2024년 12월 12일
더불어민주당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


